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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7연승을 

달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더 멀리 

내다본다.
삼성은 지난 주말 잠실 

3연전에서 1위 LG 트윈스에 시즌 첫 시리

즈 3연패를 안겼다.
삼성의 7연승은 2015년 5월29일 잠실 

LG전∼6월5일 마산 NC 다이노스전 이후 

10년 만이다.
7연승과 함께 31승 1무 26패, 승률 0.544

를 기록한 4위 삼성은 3위 롯데 자이언츠

에 반 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2위 한화 이

글스와는 2.5경기 차, 1위 LG와는 4경기 

차다.
프로야구 초반 ‘3강 구도’를 뒤흔들고 상

위권 도약 채비를 마친 삼성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3∼5일 주

중 3연전을 벌인다.
삼성이 3연전 첫날 경기를 잡고 연승을 

‘8’로 늘리면 2014년 5월 이후 11년 만의 사

건이다.
삼성의 최근 7연승이 더욱 돋보이는 이

유는 팀 홈런 리그 공동 1위(62개)인데도 7

연승 기간에는 단 3개만 담장을 넘기고도 

승리해서다. 그만큼 타선 응집력이 강해지

고, 마운드가 단단해졌다는 의미다.
삼성의 7연승 기간 팀 평균자책점은 2.43

이며, 팀 타율은 0.285로 이 또한 1위다.
이에 맞서는 SSG도 올 시즌 부상 선수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위권에서 꾸준히 버

티는 저력을 보여 주고 있는 팀이다.
6위 SSG는 5위 kt wiz와 불과 반 경기 

차, 4위 삼성과는 한 경기 차다. 이번 홈 3

연전 결과에 따라서 다시 5강 진입을 기대

할 수 있다.  
올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승 1무 2패

로 삼성이 근소하게 앞섰다. 인천에서 맞붙

었던 4월29일∼5월1일 3연전에서는 1승 1

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동안 리그 2위를 질주하다가 최근 10

경기에서 3승 1무 6패로 주춤한 3위 롯데

는 리그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를 안방으

로 불러들인다.
롯데는 나승엽과 손호영 등 주축 타자들

이 좀처럼 타격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선발진마저 흔들리고 있다.
당장 뒤에서 줄줄이 따라오는 삼성과 kt, 

SSG를 따돌리려면 키움전에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이에 맞서는 키움은 지난 주

말 두산 베어스와 3연전 가운데 토요일·일

요일 경기를 연이어 1-0으로 잡고 2연승을 

거뒀다.
안방에서 삼성에 3연패를 당한 LG는 창

원으로 내려가서 NC와 주중 3연전을 치르

고, 꾸준히 2위에서 버티는 데 성공한 한화

는 kt를 대전으로 불러들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미국·사진)가 시즌 3승 고지에 올랐다.

셰플러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

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벤 그리핀을 4타 차로 따돌린 셰플러는 

더CJ컵 바이런 넬슨, PGA 챔피언십에 이

어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우

승도 16승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에 이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2

연패도 달성했다.

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와 플레이어

스 챔피언십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 가운데 

하나로 꼽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연속 

우승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연패를 이

룬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24년 만이다.

작년 12월 손바닥을 크게 다쳐 시즌 출

발이 다른 선수보다 한 달가량 늦었던 셰

플러는 올 시즌 12개 대회에서 9번이나 톱

10에 입상하고 3번 우승과 한 차례 준우승 

등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 3월 휴스턴 오픈 준우승부터 

이번 우승까지 7개 대회에서 내리 우승 경

쟁을 펼치며 한 번도 8위 밖으로 밀리지 

않는 고공행진을 펼쳤다.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받은 셰플러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상

금랭킹 1위(1455만8697달러)에 올랐다.  

페덱스컵 랭킹 1위도 독주했다.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대회에서 

9연승을 거둬 역전 불허의 명성도 굳게 다

졌다.

 한국인 빅리거 

맏형 김하성(29·

탬파베이 레이스·

사진)이 수술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서 

수비를 소화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

롤라이나주 더럼의 더럼 불스 애슬레틱

파크에서 열린 더럼 불스(탬파베이 레

이스 산하)와 멤피스 레드버즈(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산하)의 트리플A 경기

에 더럼 소속으로 출전했다. 2번 타자 2

루수로 배치된 그는 타석에서 3타수 무

안타에 그쳐 트리

플A 타율 0.125

에 머물렀다.

대신 지난해 

10월 어깨 수술 이후 처음으로 글러브

를 끼고 출전해 골드글러브 경력자다

운 안정적인 수비 솜씨를 보여줬다. 김

하성은 그간 지명 타자로만 출전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로 탬파베이 레이스와 계약한 김하성은 

빅리그 복귀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더

럼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송구 거리가 짧은 2루수로 수비를 시

작한 그는 트리플A 재활 경기에서 다

양한 수비 포지션을 시험한 뒤 빅리그

로 올라갈 전망이다.

스포츠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삼성의 포수 강민호와 투수 이호성이 승리를 확정한 뒤 경례로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너 경기 첫 수비

김하성 “복귀 이상 無”

주말 잠실전 LG에 3승 싹쓸이

2015년 이후 연승 쾌거 10년 만

롯데에 반 경기 차로 4위 올라

오늘부터 SSG와 3연전 돌입

11년 만의 8연승 대기록 눈앞

삼성은 지난 주말 잠실 

스포츠

통산 16승으로 늘어… 상금·페덱스컵 랭킹도 1위

7연승 삼성

“상위권 도약

 신고합니다”

셰플러 시즌 3승·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2연패… 세계 1위답네

안타에 그쳐 트리

플A 타율 0.125

에 머물렀다.

대신 지난해 


